
«나는�나니까»�독서지도안

꼭�무엇이�되지�않아도�괜찮아!

세상에서�가장�소중한� ‘나’를� 사랑하는�방법을�알려�주는�그림책!

• 작가_ 김현례 글 ·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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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소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
요? 나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본 적 있나요? 지금 내가 있기에 이 세상도 존재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니까》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밀도 높은 
이야기와 독특한 그림으로 전하는 그림책입니다. 공룡이 침대로 삼을 만큼 커다란 돌이 쪼이
고 깎여 보일락 말락 티끌이 되기까지. 그 모습이 때마다 달라도, 어떤 역할을 해도 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다우니까요. 
착하고, 뛰어나고, 예쁘고, 영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놓아 보고, 가치
에 서열을 매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걸까요? 크거나 작아
도, 조금 모가 나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한 시공간을 오가며 펼쳐지는 단단한 돌의 이야기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며 머리
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바라보며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칭찬하는 태도는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작가의 섬세하고 독특한 상상력이 담긴 책을 보며 독자는 나와 타
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세상과 마주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2.� 지도�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누리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9. 그림일기를 써요
  1학년 2학기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7. 무엇이 중요할까요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3. 마음을 나누어요
                   8. 마음을 짐작해요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5. 간직하고 싶은 노래

• 지도 요점 : 
아주아주 먼 옛날 지구에 뚝 떨어진 돌. 돌은 바람과 물, 뾰족한 것에 쪼이고 깎여 고인돌의 
한쪽 다리가 되기도 하고, 비밀 세계로 이끄는 문, 커다란 석상, 바윗돌, 맷돌, 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돌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은지 이야
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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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이해하기

(1) 이 책의 주인공 ‘나’는 다음 중 누구인가요?

① 총알
② 공룡
③ 돌
④ 거북



(2) 내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때, 나를 침대로 삼은 동물은 누구인가요?

① 부엉이
② 곰
③ 박쥐
④ 공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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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이 책의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담쟁이넝쿨
② 담장
③ 티끌
④ 맷돌



(4) 작아진 내가 좋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몰래 숨을 수 있으니까
②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③ 눈에 띄지 않으니까
④ 귀여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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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활동

(1)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의 주인공인 ‘돌’이었다면, 무엇이 가장 되고 싶은가요?

(2)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에
게 가장 소중한 건 ‘나’ 아닐까요?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
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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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멋스러운 고인돌일 때보다도 짝꿍이 있는 맷돌일 때, 담쟁이넝
쿨의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담장일 때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물결 덕분에 고와지고 고와져 먼
지처럼 작아진 내가 좋지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정답]

책�이해하기

(1)� ③� 돌� ｜� (2)� ④� 공룡�｜� (3)� ①� 담쟁이넝쿨�｜� (4)� ②� 어디든�갈�수�있으니까

확장활동

(1)� 침대만큼�커서�공룡을�만나보고�싶어요.

� � � � 비밀� 세계로�이끄는�신비로운�문이�되어� 보고�싶어요.� 등

(2)� 나는�친구들과�친하게�지내고�싶은� 장난꾸러기예요.

� � � � 나는� 동물을�사랑하는�마음을�가졌어요.� 등

(3)� 엄마�아빠와�맛있는�저녁을�먹을� 때� 행복해요.

� � � � 친구들과�놀이터에서�뛰어놀�때� 행복해요.� 등


